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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의 연구자가 합심해 한국 현대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최초의 
영문 서적을 발간했다. / 김예림 기자

『1953년 이후의 한국 미술: 균열, 혁신, 교류(Korean Art from 1953: Collision, Innovation, Interaction)』(파이돈)

격동의 역사를 치열하게 견디며 전개된 한국 미술. 그 거친 표면을 
들춰 이곳저곳 심도 있게 살피는 영문 서적 『1953년 이후의 
한국 미술: 균열, 혁신, 교류(Korean Art from 1953: Col-
lision, Innovation, Interaction)』(파이돈)가 발간됐다. 전후 
한국 현대미술을 둘러싼 국내의 시각을 영문으로 종합한 최초의 
시도다. 책의 부제인 ‘균열, 혁신, 교류’는 한국 현대미술사를 
압축하는 키워드다. “한국 미술은 언제나 ‘균열’로 ‘혁신’을 일궜고 
그 안에서 작가, 세대, 국가가 서로 ‘교류’하며 확장해 나갔다.”
책에는 홍익대 예술학과 정연심 교수, 광주비엔날레재단 김선정 
대표, 캐나다 맥길대 킴벌리 정 교수,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키스 
B. 와그너 교수가 공동 에디터이자 필자로 참여했다. 책 출간을 
주도한 정연심은 “뉴욕주립대 FIT에서 한국 미술을 가르칠 때 
한국 현대미술에 관한 영문 서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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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책을 집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이 필요성은 미술계 
누구든 인지하고 절감하던 문제”라고 간행 계기를 밝혔다.

최정화 <플라스틱 파라다이스> 플라스틱 바구니 가변크기 1997

홍익대에서 강의를 하던 인연으로 에디터 네 명이 모였고, 2017년 
미국 LA카운티미술관의 심포지엄 <한국의 전후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를 기회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예술경영센터의 ‘해외 저서 출판지원사업’ 기금을 받아 그 시도를 
구체화했다.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 미술의 원전(Ÿx)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춰 13개의 챕터를 구성했다. 
이에 한국 미술 각 분야에 연구 이력이 있으면서도 흥미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11명의 필진이 합심했다. 2년간 세계적인 
아트북 출판사 파이돈의 서포트를 받아 촘촘한 피드백을 교환하며 
완성된 책이다.
1953~87년 미술계를 다루는 1부에서는 한국 근현대미술을 
개괄하고(박계리), 1960~70년대 한국적 아방가르드의 
문맥을 읽는다(정연심). 단색화로 한국 추상미술 미학을 
이해하고(김이순), ‘현실과 발언’의 역사로서 민중미술에 
주목하며(신정훈), 근현대사진의 역사(이영준)와 북한미술의 
흐름(홍지석)까지 다룬다. 1988년~동시대미술을 해제하는 
2부는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1990년대 한국 미술계의 
움직임(김선정)과 여러 작품에 녹아 있는 한국적 
포스트모더니즘을 해설한다(정연심, 킴벌리 정). 한국 
문화의 주류화 열망과 글로벌리즘이 맞물린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관한 고찰(키스 B 
와그너, 김선정), 여성의 신체성을 가시화한 한국 페미니즘 
미술(고동연), 한국 동시대 미디어아트(최정은), 해체와 전유를 
전략으로 삼은 한국 미술의 동시대성(정연심, 킴벌리 정), 
탈식민주의를 드러낸 한국계 미국인 미술가(킴벌리 정)를 
속속들이 짚는 챕터까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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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순 <결정적 순간들> 젤라틴 실버 프린트, 유리판에 에칭 50.8×40.6cm 

1992

제대로 된 이론서 없이 아직은 낯선 나라의 미술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 『뉴욕타임즈』는 “음악, 영화, 각종 블루칩 갤러리, 
뉴욕현대미술관까지 점령한 한국 문화지만, 정작 미국 관객은 
한국 현대미술을 제대로 마주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며 책의 
위상을 소개한다. 특히 저서는 한국 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의 
이해를 위해 300여 개의 고화질 이미지를 큼직하게 수록했다. 
주요 용어의 한국어, 영어 표기법을 꼼꼼하게 정리한 부록도 눈에 
띈다.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한국 미술 관련 논문이나 서적을 
찾아도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어와 영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달라 같은 단어를 매칭하지 못하기 일쑤다. 서적의 
부록은 한국어의 영문 표기법과 발음을 정리, 확립하려는 세심한 
고려다. 
서구-백인 중심의 문화를 자성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한국 
문화를 향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책은 미국 종합 쇼핑몰 
아마존에서 예술 서적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한국어판을 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국내 출판계는 한국 미술서적의 시장성에 반신반의하는 
상황이다. 정연심은 “곰브리치나 잰슨의 『서양미술사』만큼이나 
한국 미술사도 우리가 당연히 이해해야 할 흐름이지만, 시장에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자꾸만 악순환으로 자리 잡는다. 이 
책은 하나의 완벽한 개론서이기보다 한국 미술서적이 다양하게 
등장하도록 물꼬를 트는 발판”이라며 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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